
효성, 하이닉스 인수 불발하나?
예비 인수제안서 제출시한 넘겨 … 실패하면 2010년 하반기로

효성그룹이 명운을 걸고 뛰어든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시도가 불발로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매각 작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월1일 금융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인수전에 단독 참여한 효성은 예비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인

10월30일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채권단에 11월2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11월2일까지 효성의 최종 입장을 기다려 본 후 앞으로 하이닉스 매각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 합병(M&A)이 실패하면 2010년 하반기쯤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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